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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
당시 프랑스의 도시‘칼레’는 영국군
에게 포위당한다. 칼레는 영국의 거센
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원병을
기대할 수 없어 결국 항복을 하게 된
다. 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
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사절단
이 파견된다. 그러나 점령자는“모든
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
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
져야한다”며“이 도시의 대표 6명을
목을 매 처형해야 한다”고 말한다. 
칼레 시민들은 혼란에 처했고 누가

처형을 당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. 모
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칼레시에
서 가장 부자인‘외스타슈 드 생 피에
르(Eustache de St Pierre)’가 처형을 자
청하였고 이어서 시장, 상인, 법률가
등의 귀족들도 처형에 동참한다. 그들
은 다음날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
에 섰다. 그러나 임신한 왕비의 간청
을 들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죽
음을 자처했던 시민 여섯 명의 희생
정신에 감복하여 그들을 모두 살려주
게 된다. 이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지
도자에게는 지도자의 자질이 있어야
하고 그에 따른 희생이 있어야 한다
는 의미로‘귀족의 정신’이라는 의미
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 바로‘노블리
스 오블리제’다. 
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 고등학

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이튼스쿨을

꼽는다. 이튼스쿨은 명실상부한 귀족
학교이다. 영국의 총리를 20명 배출하
고 영국의 왕세자들도 나온 학교가
이튼스쿨이다. 하지만 이튼스쿨이 명
문학교로 꼽히고 존경을 받는 데에는
다니는 학생이 귀족자제이기 때문이
아니다. 1차 세계대전 당시 1,150명, 2
차 대전에서는 750명의 사망자가 있
을 정도로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
가장 앞장을 서서 참전을 하는 정신
이 있었기에 그들을 귀족으로 인정하
고 지도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. 
미국의 영원한 젊은 대통령 존 F 케

네디의 예를 들어보자. 케네디가(家)
는 케네디의 4대조 할아버지 때 아일
랜드에 감자기근이 발생하여 여자 친
구와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신대륙으
로 떠난 이민자이자 극빈자에서 시작
되었다고 한다. 그 후 4대만에 미국사
회에서 최고의 가문으로 인정받게 된
것에는 그들만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
이라고 한다. 케네디가에서는 우리나
라의 밥상머리 교육처럼 아침식사 시
간에 어머니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
스크랩하고 그 스크랩한 것을 식사시
간에 토론을 하였다고 한다. 그것이
바탕이 되어 케네디가 닉슨과의 대통
령후보 토론에서 닉슨을 압도할 수
있었다고 한다. 작지만 꾸준한 교육의
결과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
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. 
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가문이

있을까? 12대 400년간을 최고의 부와
덕망을 유지한 가문이 경주의 최부자
댁이다. 그들의 집안에 내려오는 철학
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부를 유지할
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다. 사방
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
라!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! 만석 이
상을 하지 마라! 
보릿고개가 있고 기근에 굶어 죽는

사람이 생길 때는 곡간을 풀어서 사
람을 살리고 이때에는 땅을 사서는
안 된다. 부자들이 땅을 가장 헐값에
살 수 있는 때가 바로 아사자가 생길
때이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, 만석
이상을 하지 마라는 것은 풍년이 들
면 그것을 농사지은 사람에게 돌려주
는 것이다.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
에는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나아가
싸운 집안이다. 그래서 스웨덴의 구스
타프 국왕도 경주 최부자 집의 이러
한 생각을 배워갔다고 하는 이야기도
있다.
6.25와 같은 변란의 사태에서는 가장

먼저 표적이 되는 곳이 부잣집이었는
데 그 집안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
던 것은 바로 선조들의 그러한 현명
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. 지금의 우리
의 모습이 우리집안 나아가 우리나라
의 미래를 결정한다. 자신의 직위에
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‘노블리
스 오블리제’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
해 나가야겠다.*  

우리 몸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
지나치지 않다.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
는 요즈음 호흡기 질환자를 노리는 메
르스는 현재로는 치료제(백신)가 없으
니 면역력을 강화하면서 예방이 최선
이라고 한다. 이런 시기에는 서로간의
예절도 중요하다. 기침을 할 때 손이
아닌 소매로 막고 하고, 식사 중에 코
를 푸는 것도 삼가는 것이 좋다. 평소
에 내 몸은 내가 꾸준히 관리하는 승리
신문 애독자들은 요가와 함께 겉 근육
과 속 근육을 강화하여 면역력을 키우
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활
한다면 어떠한 전염병도 이겨내는 건
강한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.

네네 발발 자자세세로로 견견상상자자세세

효효능능:: 배, 등, 허리를 튼튼하게, 신장
기능 도움, 요통에 효과적, 자율신경계
활동 정상화, 독소배출촉진, 붓기 빠지
는 효과, 견갑골 척추기립근 견관절을
이완시켜 목 뒤와 어깨 쪽에 뭉친 근육
을 풀어준다.

동동작작①①:: 네 발 자세로 위치한다. 호
흡을 들숨 날숨으로 반복한다. 10초 유
지.
동동작작②②:: 네 발 자세에서 한 팔 한 팔

을 머리위에 위치하고, 숨을 마시면서
배꼽, 가슴, 어깨 순으로 바닥으로 밀
착시킨다. 어깨에 힘을 빼고 엉덩이와
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균형을 잡는다.
10초 유지 5회.

누누워워서서 요요실실금금,, 골골다다공공증증 예예방방

동동작작③③:: 누워서 다리는 골반너비로
뻗어 발끝을 펴준다. 양손은 위로 검지
손가락이 나오도록 깍지를 낀다. 전신
을 바닥에 붙이고 호흡과 함께 상 하체
를 쭉 펴준다. 20초 유지.
동동작작④④::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

만 가슴 쪽으로 어깨를 넘긴다. 상 하
체를 교차시키고 골반이 하늘을 향한
다. 양발의 위치는 그대로 둔다. 10초
유지 양쪽 각각 3회.*

필자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
손들에게 문자를 부여하신 뜻은 결
코 인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
수단으로써가 아닌 듯하다. 하나님께
서는 문자 속에 원시반본(原始返本)
사상을 심어 놓으셨고, 그것을 인류
가 싹 틔워서 잃어버린 에덴동산의
회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
록 깨우쳐 주시려고 하였다. 문자는
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
루려는 고차
원의 전략이
요 계몽수단
이었다. 
이러한 시각

에서 하늘 천
(天)자의 본
뜻을 살펴보
면 현재 우리
가 알고 있는
뜻과 매우 다
른 것임을 알
수 있다. 
천자문(千字文)의 첫 페이지에 나

오는 첫 번째 글자가 하늘 천(天)인
데 한자대전에 실린 해설에 의하면
하늘 천, 만물의 근본 천, 조물주 천,
진리 천이라고 되어 있다. 
위에서‘만물의 근본 천’이라고 해

석하였으니, 만물의 근본은 생명이요
하나님이므로 곧 하나님을 뜻하며,
진리 천(天)이라고 해석하였으니, 진
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이므

로 역시 하나님을 뜻한다. 또환 조물
주 천이라고 해석하였으니, 아무리
하나님이라도 흙으로 인간을 만들
수는 없으므로 새빨간 거짓말로서
잘못된 해석이다. 하늘 천은 문자의
형태로 보아도 전혀 하늘과는 거리
가 멀므로 잘못된 해석이다. 
성경을 끼고 다니는 목사나 신부까

지도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
면, 그들은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으

며, 하나님도
하늘에 계신다
고 확신하고
있는 것 같다.
성경에는 분명
히“천국이 여
기 있다 저기
있다 못하리니
너희 마음속에
있나니라”라고
기록되어 있는
데, 이것을 이

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나 대중
들이나 모두가 마귀옥에 갇혀 있기
때문이라고 정도령께서는 깨우쳐 주
셨다. 
이와 같이 천(天)자의 뜻을 잘못

해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늘에
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게 되었고, 따
라서 조상신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
이 잘못되게 되었고, 심지어는 하나
님의 소재에 대해선 더욱 깜깜한 지
경에 이르게 되었다.* 

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

道生一
도생일

도에서하나가나오고

도덕경42장해설

천지창조, 그리고 인간과 우주만물의
탄생. 그것은 비단 성경상의 전유물만
은 아니다. 잔존하는 인류 문화와 문명
곳곳에 산재해 있다. 그리고 여기 도덕
경 속에서도 그러한 숨은 이치와 논리
가 담겨져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. 
이 장에서는 그림과 형상물이 아닌 수

리(數理) 속에 천지창조, 음양의 분화,
우주만물과 인간의 탄생, 그 심원한 뜻
을 담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. 
우리는 우주만물의 현상과 인간의 삶

을 관찰해 보면 하나의 원리와 법칙을
발견할 수 있다.
음양으로 이원화된 세계에서는 쇠병

사장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. 그
러나 하나의 일원화된 세
상, 음도 양도 아닌 중
성의 성질로 홀
로 독립된
자 유

한 상태가 되면, 모든 고통과 총체적
문제가 사라져 온전히 조화와 균형을
이루게 된다.
이것이 하나의 세계, 회복된 도의 세

계다.  
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최첨단 과학이

입증하고 있는 물질의 구조와 원리를
고대의 영적 스승들은 수천 년을 뛰어
넘어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
주목할 필요가 있겠다.

道生一(도생일): 도에서 하나가 나오
고, 

무의 세계(우주만물과 인간 탄생 이전
의 세계)에서 하나의 물질세계(현상세
계)가 만들어졌고, 

一生二(일생이): 하나에서 둘이
나오며, 

하나의 세계에서
둘 (음양의

세계)로
나

뉘어졌으며,

二生三(이생삼): 둘에서 셋이 나오
고, 

이원의 음양의 세계에서 셋, 그 이상
이 만들어지게 되었다.

三生萬物(삼생만물): 셋에서 만물이
나오는것이다

셋에서 인간과 우주만물이 만들어지
게 된 것이다.

萬物負陰而抱陽(만물부음이포양): 만
물은음을지고양을껴안고있으며, 

만물은 음이 양을 에워싸고(음의 기운
이 양의 기운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),

中氣以爲和(중기이위화): 중심 기운
이조화롭게한다

음도 양도 아닌 중성의 기운으로써 조
화(질서, 균형)를 이루고 있다.

天下之所惡(천하지소악): 천하 사람
들이싫어하는것은

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

唯孤寡不穀(유고과불곡): 유독 고
독하고 홀로이면서 여물지 않

는곡식같은것인데

고독하고,과부되고,
여물지 않는 곡

식 따위로

而王公以自名也(이왕공이자명야): 이
것을 마음의 주인(왕)임을 스스로 자
신의이름이라일컫는다

마음의 참된 주인은 자신을 스스로 고
독한 자, 과부, 여물지 않는 곡식 따위
로 이름 함이다.

物或損之而益(물혹손지이익): 물질은
혹없어지거나더해지기도하고

益之而損(익지이손): 더해지다가도
없어지는것이라

음양의 이원화된 성질 속에서는 물질
계처럼 변화무쌍한 삶의 양태를 나타냄
을 이른다.

故人之所敎(고인지소교): 옛 사람들
이가르친이것,

亦議而敎人(역의이교인): 역시 평의
된 이것으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
외다.

故强梁者不得死(고강양자부득사): 고
로 뻣뻣하게 고집 센 사람은 죽고자
하여도죽음을얻지못할것이다

순수본성(중성)이 주인 된 사람은 물
처럼 부드럽고 유연하여 마음대로 할
수 있으나, 음양의 이원화된 성품은 죽
은 나무처럼 뻣뻣하고 굳어져 마음대로
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.

我將以爲學父(아장이위학부): 나는이
것을 배움의 아버지로써 따르

고있소.

김주호기자

역곡제단 : (032)343-9981-2
수원제단 : (031)236-8465
안성제단 : (031) 673-4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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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지는 구세주(정도령, 미륵불)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(영생학)를
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

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.

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.

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

하나님께서우리자손들에게
문자(文字)를주신참뜻

허만욱 승사 칼럼

노블리스오블리제

내몸과마음을치유하는요가

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
우 422-826

홈페이지 www.victor.or.kr

광고 및 구독신청
전화 032) 343-9985 
FAX 032) 349-0202

이이기기는는 삶삶

도덕경해설

수니의요가교실

승리자, 완성자의 완벽한 해설

아담

아담하나님

해와

해와미완성삼위일체하나님

마귀옥에갇힌하나님

* 삼위일체 미완성
하나님께서 마귀의
포로가 되는 순간,
남,녀로전락되셨다.

* 二人=天(두포로
하나님 상징. 따라
서 하늘 천이 아니
라 하나님 천으로
읽어야한다.

우리의밝은미래는자신의직위에맞는책임과의무를다할때 결정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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